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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궁중문화축전
창덕궁 ‛비밀의 소리’(예술 접목 프로젝트)



   사라지고 이어지는 법칙들 
   The Law of Disappearance and Continuity

   박선민(시각예술 작가) 
   Park Sunmin (Artist)

작품 구성

<사라지고 이어지는 법칙들>은 창덕궁 후원 존덕정 권역의 풍광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마치 그 일부처럼 설치된 미술작품이다. 소리와 시간의 기호인 모르스 부호를 태양광 전
구를 이용해 호수 위에 띄워 시각적으로 기호화 한 ‘비밀의 소리’ 프로젝트의 메인 설치
작업이다. 평소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창덕궁 후원의 밤을 조용히 밝히며 개념적으
로 시간을 확장 하고자 한다. 

창덕궁의 밤은 비밀에 쌓인 미지의 풍경이다. 낮의 햇빛을 태양열 전구에 모아 스스
로 밤을 밝히는 이 작업은 창덕궁의 가려져 있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밤을 시작하는 신
호이다. 어둠에 가려진 창덕궁은 잠들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움직임으로 가
득 차 있다. 해에서 달로 다시 해로 이어지며 반복되는 낮과 밤, 태어나고 죽어가는 이 자
연의 법칙들 안에서 밤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이 신호를 시작으로 조심스레 엿보고 상
상할 수 있다. 동그란 전구는 해이기도 달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점으로 모르스 부호가 
되어 “사라지고 이어지는 법칙들”, “낮과 밤”, “삶과 죽음”이라는 문장을 존덕정 연못 수
면 위에 드리워 창덕궁의 후원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태의 순환과 장구하게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표현한다.

작업구성 내용

전기 에너지가 아닌 태양열을 낮 동안 충전하여 밤이 되면 자동으로 발광하는 조명작업
으로 모르스 부호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 “사라지고 이어지는 법칙들”, “낮과 밤”, “삶
과 죽음”의 문장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 

작업구성 내용

관객의 수행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 )산책은 로와정의 설치물과 박민희가 연출하는 퍼포
먼스 협업이다. 로와정의 설치물은 비워진 상태에서 시작하여 그 설치물을 바라보는 관
객 개개인의 시선에 의해 채워지고 완성된다. 

존덕정 권역 호수 위 태양광 전구로 만들어진 모르스 부호를 구현한 장소 특정적 설치 미술작품 

(작가: 박선민)

후원의 숲의 낮과 밤을 조망하는 풍광을 담은 타임랩스 영상 작품 

(영상감독: 김준성)(폄우사)

창덕궁 후원의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톤차임의 소리가 만들어내는 소리 풍경을 차경의 

기법을 차용한 설치작품과 2회 특별공연으로 재현  

(작가: 박민희+ 로와정)

Content of the Composition

This promenade is the work of collaboration between RohwaJeong's installation 
and the performance directed by Park Minhee. It is completed with the viewer's 
actions since the installations of RohwaJeong begin from the empty state and is 
gradually filled and completed with the viewers' individual viewpoints, observing the 
insta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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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나무 사이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정자의 끄트머리가 슬쩍 보이시지 않습니까? 삼각정이라고 합

니다. 들어갈 수 없는 저 정자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언덕길을 산책하며 다들 지금쯤 그늘에서 쉬어가

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옛날 이 곳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죽이며 움직이고, 소리 낮춰 말하며 

원하는 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연히 들어선 안 되는 이야기,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듣

고 본 사람들은 원치 않게 생긴 비밀로 인해 괴로움을 떠안고 살았죠. 자고로 사람에게 비밀이란, 자신

의 것일지라도 조금이나마 덜어 내야 더욱 비밀스러워지고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커지는 법. 그러던 어

느 날 원치 않은 비밀을 가진 한 사내가 답답함을 달래러 산책을 하는 중,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쉬어가

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삼각정에 들었습니다. 그 곳에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낀 그는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삼각정을 나와 남은 산책을 

즐겼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이 삼각정은 사람들의 근심 걱정 비밀 이야기를 덜어내 사라지게 해

주는 신비로운 정자였던 것입니다. 소문이 퍼진 이 곳은 인산 인해를 이뤘고 궁을 시끄럽게 만들어 결국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열려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삼각정은 그 후로도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서성거

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창덕궁의 <비밀의 소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 아름답

고 신비로운 ‘비밀의 정원’으로서의 창덕궁 후원 본래의 자연의 소리

와 풍경 위에 ‘소리’라는 예술적 요소를 덧입혀 공감각적인 경험을 제

공하는 예술 프로젝트이다. 창덕궁 후원 내 존덕정 권역 및 여러 장소

에 미술설치작업, 타임랩스 영상작품, 장소 특정적 공연 등을 결합하

여 창덕궁 후원의 낮과 밤을 다층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소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풍경인 사운드 스케이프를 구현한다.

2014 Royal Culture Festival
Changdeokgung Soundscape Project
Sound of Secret

   (   ) 산책 
   (   ) Promenade

   박민희(전통성악가 & 공연창작자) + 로와정(시각예술 작가) 
   Park Minhee + RohwaJeong

창덕궁의 후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운동성에 주목하여 후원을 느리게 후원의 곳곳에 설
치된 빈 액자+빈 병풍을 통해 바라보는 풍경을 ‘시를 노래로 만든 소리’와 함께 감상하
는 작품이다.  또, 행사기간 중2회의 특별 공연으로 소리를 라이브로 감상 할 수 있다.

2014 궁중문화축전
창덕궁 '비밀의 소리' (예술 접목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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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박민희는 전통가곡을 다 각도로 바라보며 이를 공간/신체화 하는 공연창작자이자 성악가
이다. 최근에는 ‘가곡실격’이라는 이름의 시리즈 공연을 통해 가곡을 둘러싼 형식과 소리
(sound)의 물성에 다가가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제30호 가곡 이수자이
며, ‘가곡실격’ 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피지컬 퍼포먼스로서의 가곡을 선보이는 작업을 하
고 있다.

로와정

로와정(노윤희,정현석)은 2007년 이후 공동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듀오이다. 
다수의 개인전과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바 있다. 
‘관계’와 ‘사이’라는 주제로 공동 작업을 시작한 로와정은 이제 작가의 생활(일상)과 작업과
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 주변 밀접한 것들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작업의 주제를 넓혀가
고 있다.

박선민

박선민은 독립 예술잡지 버수스(Versus)의 아트디렉터이자, 사진, 영상, 설치를 중심으로 
공간 디자인, 아트 디렉팅, 출판 등을 아우르며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미술가이다. 생물학
과 조소를 공부 한 후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로즈마리 트로켈 (Rosemarie 
Trockel)의 지도하에 마이스터슐러를 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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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0(토) ~ 9. 28(일)

         9. 22(월) 휴궁

주최┃ 문화재청

주관┃한국문화재재단

    (  )산책 - 특별공연

   일   시 |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오전11시 / 오후2시 공연

   퍼포머 | 김봉영(판소리) 박민희(가곡), 이기쁨(가곡), 장홍석(무용), 전송아(소프라노)

   내   용 | 연경당을 세운 효명세자(익종)에 초점을 맞춰 “춘앵전”의 음악과 안무를 재해석함

   위   치 | 연경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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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oundofsecret.org


